
2026 봄 워크숍 <해방의 온도> 품평회 

*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이은채 

역할: 음향오퍼 

1.<해방의 온도>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 

연극 동아리에 들어와서 처음 함께한 팀이 춤팀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연극을 만들고 

올린 모든 시간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 재밌었지만 이렇게까지 연극을 

사랑하는 이유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었는데 연극을 올리고 나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오랫동안 연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긴 여운이 남는 것처럼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여운이 아주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 

2.피드백(워크샵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 

연출 김혜림 

피드백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저에게는 최고의 연출이었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맘껏 얘기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해주고 싶은 말은 연출로서 최선을 다하느라 매일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몸을 더 챙기면서, 일상과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연극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서준혁, 최연진, 홍예진 

 배우들도 연습할 때 컨디션에 따라 연기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무엇보다도 배우들 본인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며 연극을 준비해봅시다,, 건강이최고!!! 

스탭 이은채, 김연우 

더 일찍부터 조명과 음향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하며, 배우들 블로킹과도 맞춰봤어야 했는데 

각자의 역할에 더 집중하느라 많이 맞춰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3.~에게 하고 싶은 말 

연출 김혜림 

최고의 연출.. 앞으로 또 이런 연출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완벽한 연출이었습니

다.  연출로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머리 아픈 일들도 많았을텐데 

내색없이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같이 하고싶습니다 ! 



배우 서준혁, 최연진, 홍예진 

준혁 

갈수록 엿장수 선흥 그 자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본 공연날까지 음향을 잘 맞춰줄 수 있을지  

배우들이 내 음향에 맞추게 했다는 것이 음향오퍼로서 

역량이 부족한 결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본 공연 직전까지도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맞춰주어서, 그리고 너무 잘 대처해주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향에 맞춰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오퍼실에서 지켜보던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진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능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스러운 연진이에서 시내로 몰입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연습 때 자주 집중해서 봤던 기억

이 납니다 

연습할 때 대사 템포가 빨라서 계속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 공연 때는 템포를 맞추면서도 감정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모습에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역할을 맡아 연기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진 

예진이가 연기한 혜연의 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발음도 많이 노력한 것이 너무 보여서 고마웠습니다 

대사를 하지 않을 때의 예진이의 표정연기나 행동들이 

연극에 더 몰입하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진이의 연기에 제가 준비한 음향을 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예진이가 앞으로 연기할 더 많은 배역들이 기대됩니다 

스탭 김연우, 김윤희 

 

천사…. 뭐든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조명오퍼가 처음이라 머리 아픈 일도 많았을거고 고생도 많이 했을텐데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

았고, 항상 뭐든 세심하게 챙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 또 잘 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윤희 

그냥 사람으로서도 너무 본받고싶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본인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윤희가 연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것들을 맘껏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